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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특강  59쪽

 견회요 | 윤선도

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
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
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

<제1수>
▶ [제1수]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소신과 다짐

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
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
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

<제2수>
▶ [제2수] 임금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과 결백의 호소

추성(秋城) 진호루(鎭胡樓)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
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
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

<제3수>
▶ [제3수] 변함없이 임금을 따르는 충성심

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
㉠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
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

<제4수>
▶ [제4수]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

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
㉡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
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

<제5수>
- 윤선도, <견회요(遣懷謠)>

▶ [제5수] 충과 효의 동일시를 통해 인식한 연군의 의지

핵심쩝쩝

<견회요>

☑ 시구풀이
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
- 슬프거나 즐겁거나 남들이 옳다고 하나 그르다고 하나
-  음보 기준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‘슬프나/즐거우나/옳다하

나/외다하나’로 나눠볼 수 있기에, 본 행이 4음보로 이루어
져 있음을 알 수 있다.

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
- 내 몸에 주어진 일만(내가 해야 할 일만) 열심히 할 뿐 
- 다른 연들의 내용을 고려하면 ‘내 몸의 해올 일’은 ‘나라와 

임금을 위하는 일’을 가리킨다.
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
- 그 이외에 다른 일들이야 마음에 둘 리 있겠는가 →� 마음

에� 두지� 않겠다)

- ‘그’가 가리키는 건? ‘내 몸의 해올 일이다.  신념에 따라 
살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나카낸다.

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
- 내가 한 일이 주책이 없는 일임을(내 분수에 맞지 않는 

일임을) 나라고 해서 모르겠는가(나 역시 알고 있다)
- 작가 윤선도는 상소문을 써서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가, 

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귀양을 갔던 사람이다. 따라
서 ‘망령된 내 일’은 자신이 상소문을 올린 일을 가리킨다.

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
- 나의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모두 님을 위했기 때문이다. 
- 내가 바보같은 짓을 한 건 다름 아닌 임을 위해서이다. 

사리사욕 때문은 아니라는 거다.
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
-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뭐라 해도(나에 대해 모함하거나 

뭐라 말을 하여도) 임금께서 알아서 생각하소서.
-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‘아무’는 간신들이다. “간신들이 

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임금 스스로가 잘 생각해
서 판단해 봐.” 정도. 정리하면 ‘결백에 대한 호소’가 되
겠다.

추성(秋城) 진호루(鎭胡樓)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
- 함경북도에 있는 경원성 진호루 밖을 울며 흐르는 저 시냇

물아 
-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, 시냇

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서럽기 때
문이다.

- ‘추성 진호루’는 화자의 소재지이다. 국경 지역의 유배지
이다. ‘시내’는 의인화된 소재고, 이 의인화된 대상에게 
화자는 말을 건넨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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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물 화자의 상황 의미

시내
임금이� 자신의� 충심을�

알아주지� 않음

·‘울어� 예는’� 시냇물:� 자신의� 마음을� 몰라주� �

� 는� 임금에� 대한� 안타까움

·‘주야에� 흐르는’� 시냇물:� 임금께� 계속� 충성� �

� 을� 다하겠다는� 다짐

기러기
어버이를� 가까이에서�

모시지� 못함

·‘울고� 울고� 가’는� 외기러기:� 어버이를� 그러워함

·‘외기러기’:� 어버이를� 가까이에서� 모시지� 못� �

� 하는� 안타까움과� 외로움

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
-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
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
- 임(임금)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뜻을 따라 그칠 줄을 

모르는가.
-시내에 감정을 이입해서 ‘임을 향한 그리움’을 표현한 거다.
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
- 산이 첩첩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연상되고 긴 강이 멀리 

멀리 흐르고 
- 많은 산과 긴 강이 장애물처럼 놓여 있다는 의미로, 그만큼 

화자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. 
- ‘뫼는 ~하고’와 ‘물은 ~하고’가 대응 구조를 지니고 있

음을 알 수 있기에,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
형성하고 있다.

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
-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너무도 많구나(깊구나) 
- 산과 물이 가로막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안

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리고 ‘그린 뜻’이 그냥 
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‘많고 많고 하고 하고’인 까닭에, 
즉 동일 시어의 반복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화자의 강한 
그리움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.

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
- 어디서 홀로 나는 기러기는 울며 울며 가는가.
- ‘외기러기’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, 동일시 대상이고, 화

자의 분신이다.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을 표
현했다.

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
-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될 줄 처음부터 알았지마는 
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
-(부모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) 임금을 향한 마음도 하

늘이 생기게 한 것이니 
-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임금을 생각하는 마

음도 하늘이 생기게 한 것이라는 화자의 말을 통해, 제4
수의 ‘어버이 그린 뜻’이 본 구절에 와서 ‘임금 향한 뜻’
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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 여기노라
- 임금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효로다
- 화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란,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

로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임을 알 수 있
다.

☑ 특징
갈래: 연시조(전5수)
성격: 연군적, 우국적
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
대구법, 반복법을 통해 형식적 운율과 주제적 의미를 동

시에 강조함

✔ 자연물에� 반영된� 화자의� 상황과� 정서

✔ ‘견회요’의� 시상� 전개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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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� 윤선도,� <견회요(遣懷謠)>

•� 해제:� 작가가� 권신� 이이첨의� 횡포를� 탄핵하는� 상소를� 올렸다가,�

함경도� 경원으로� 유배되었을� 때� 지은� 작품이다.� 남들이� 하

는� 말에� 굴하지� 아니하고� 자신의� 신념을� 지키기� 위해� 노력

하겠다는� 삶의� 태도,� 유배지에서도� 변치� 않는� 임금에� 대

한� 충성심,� 부모와� 멀리� 떨어져� 부모를� 그리워하는� 마음� 등이�

잘� 표현되어� 있다.� <제2수>의� ‘망령된’,� ‘어리기도’� 등의�

표현을� 보면� 화자는� 자신의� 신념이� 스스로를� 망칠� 수� 있음을�

알면서도� 그것을� 굽히지� 않는� 충성심을� 지니고� 있음을� 확인할�

수� 있다.� 자신의� 행위가� 임금을� 위한� 충성심의� 발로임을� 분

명히� 하면서� 자신의� 결백함을� 강조하고� 있다.� <제5수>

에서� 화자는� ‘충’이라는� 가치를� ‘효’와� 동일시하면서� 연군의�

의지를� 드러내고� 있다.� 유배의� 상황� 속에서도� 자신의� 신념을�

버리지� 않는� 강직함이� 잘� 느껴진다.

•� 주제:� 임금에� 대한� 변함없는� 충성심,� 부모를� 그리워하는� 마음

•� 구성

� [제1수]� 신념에� 따라� 행동하겠다는� 소신과� 다짐

� [제2수]� 임금을� 위하는� 진실된� 마음과� 결백의� 호소

� [제3수]� 변함없이� 임금을� 따르는� 충성심

� [제4수]� 유배지에서� 느끼는� 부모에� 대한� 그리움

� [제5수]� 충과� 효의� 동일시를� 통해� 인식한� 연군의� 의지


